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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석유 소비감축에 에탄올 확대
부시, 에너지 종합대책 발표 … 원유비축 확대에 휘발유 소비 20% 감축

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월24일(한국시각) 국정연설에서 원유 비축 확대와 휘발유 소비 감소, 그리고 대체

에너지 개발을 대폭 늘리는 장기 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.

부시는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2027년까지 15억배럴로 늘릴 계획이다. 현재 미국의 비축능력은 약 7억2700만

배럴이며 실제 비축물량은 55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약 6억9100만배럴이다. 미국의 원유 수입의존도는 60% 

가량이다.

부시는 또 향후 10년간 휘발유를 소비를 20% 줄이는 계획도 마련했으나 새무얼 보드먼 에너지장관이 앞서 

밝힌 30% 감축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다.

부시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대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. 주로 옥수수에서 

추출되는 에탄올이 대부분인 미국의 대체에너지 생산은 현재 50억갤런 가량인데 2017년까지 최대 350억갤런으

로 대폭 늘린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.

이를 위해 에탄올에만 의존하지 않고 바이오디젤과 메탄올 등 다른 대체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. 

백악관은 대체에너지 개발 확대가 목표대로 이루어지면 미국의 휘발유 소비를 15% 가량 대체할 수 있을 것으

로 기대하고 있다.

또 자동차 연비 향상도 적극 추진해 2017년 85억갤런의 휘발유를 절약한다는 목표도 추진한다.

미국 정부는 2012년까지 대체에너지 생산이 연간 75억갤런에 달하도록 관련업계를 독려해왔으나 목표를 대

폭 상향조정한 것이다.

부시는 2006년 미국인의 <석유 중독>을 경고하면서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원유 의존을 대폭 줄이

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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